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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연쇄적 변화의 구조 모형*

 고   동   우†
                   서   현   숙1)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한 사람들이 심리적 수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구조적 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팬

데믹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잠정적인 분석의 틀을 설정한 후, 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향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 성인 6명으로부터 인터뷰 자료를 구하였고, 

근거이론의 절차를 부분적으로 차용한 내용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정리하였다. 최

종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변화 과정의 패러다임 구조 모형을 확장, 

도출하였다. 이 패러다임 구조 틀은 ‘원인적 조건 ⇨ 중심 현상 ⇨ 연쇄적 결과’로 이어지는 

심리학적 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 범주를 ‘중개 조건’으로 추가한 

패러다임 형태로 묘사되었다. 팬데믹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결정적 사건 등이 ‘원인적 

조건’ 범주에 해당되고, ‘중심 현상’ 범주는 긍정/부정/복합적 심리 경험을 포함하고, ‘연쇄적 

결과’ 범주에는 가치관/행동양식 변화 등이 분류되었다. 중개조건 중 ‘맥락조건’으로서 직

장과 가족관계 특성이 확인되었고, ‘조절적 중개 조건’으로서 공동체책임의식, 여가능력 및 

긍정심리자본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의 의미

를 해석하고, 연구 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팬데믹, 심리적 적응과 연쇄적 변화, 패러다임 구조 모형, 내용분석, 질적 연구 등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및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21, Vol. 27, No. 4, 351∼389.

http://dx.doi.org/10.20406/kjcs.2021.11.27.4.351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52 -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

로나19는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결국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

믹(a pandemic)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국내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침체

되었고, 인종갈등, 의료시스템 및 돌봄시스템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한

겨레, 2020). 또한 코로나 블루와 같은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Bhuiyan, Sakib, 

Pakpour, Griffiths, & Mamun, 2020), 이혼율 증

가, 가정 폭력과 가족갈등 등의 가족 해체 문

제, 소비행태의 변화,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동아일

보,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주제와 깊이 면에서 아직 제한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소비

활동, 정부정책 방역시스템 등의 의료체계 및 

의학계에 대한 영향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윤홍식, 2020; 이권호, 2020; 최영진, 2020; 최

영현, 이규혜, 2020).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

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행동 등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고동우, 2020; 김옥현, 

2020; 박상미, 2020;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 2020). 학계에서는 

특별호를 발간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

는 다양한 정서적 영향을 다루기도 한다(즉,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Special Issue on 

Corona Virus, 2020). 또한 간헐적이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셜미디어 행동의 변화

를 다룬 이론적 수준의 추정 연구도 발견된다

(Nabity-Grover, Cheong, & Thatcher, 2020).

우리 시대에 처음 맞이한 팬데믹을 겪으면

서 삶의 주인공인 개인이 심리적으로 어떤 적

응 경험과 변화를 지각하는지를 탐구하는 것

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연

구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다룬 이들 연구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나 인지 반응 및 심리적 특질을 반영하

는 변수들의 단편적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루

고 있을 뿐, 원인에서부터 적응이나 경험(즉,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변화 결과에 이르는 전체적인 체계 혹은 

통합적 연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찾기 힘

들다. 즉, 개인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코

로나19 팬데믹에 반응하고 대처하고 적응하는

지, 어떤 상황이나 위기 자극 또한 어떤 심리

적 특질을 가진 경우에 더 취약하고 민감하거

나 혹은 더 성공적으로 대처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중단기적으로 어떤 심리적 

결과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개

념적 틀이 필요해 보인다. 팬데믹의 위협이 

이어지는 이 시점에도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다양한 이유에서 팬데믹 위기의 극복 전략이

나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이론적으로

나 실증적 수준에서 활용하거나 참고할 만한 

통찰의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진

전에 따라 개인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

고 있는지, 위기와 적응과정에 어떤 개인적/상

황적 요인들이 촉진적/억제적 조절 기능을 하

는지, 또한 중단기적으로 어떤 심리적 변화와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개념적인 하나의 

구조적 모형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기존의 경험적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팬

데믹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잠정적인 수준의 개념적 틀을 도출

한 다음,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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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모형을 수정하고 개편하여 최종적인 

패러다임 구조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렇게 도출한 패러다임 모형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변화’를 이해하

고 설명하는 인과 과정의 구조적 틀이 될 것

이다.

선행연구 고찰: 분석의 틀 설정

코로나19 팬데믹과 심리적 반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연

구는 개별적이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초

기 연구로서 이동훈 등(2020)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7%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30.8%가 약간의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이 

우울과 불안 경험에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적 

수준’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했다. 또 박상미(2020)는 코로나19와 다양한 

인구집단들의 정신건강 관련성을 알아봤는데, 

일반 국민 특히 여성과 낮은 연령대에서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보건 의료인들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무기력을 느끼고 휴식을 원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나아가 팬데믹은 아동 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

니라, 심지어 취약계층에서는 정신건강에 대

한 문제와 함께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박상미, 2020).

한편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고 극복하려

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발발 초

기부터 대규모 확진 사태를 겪은 대구지역에

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대부

분이 심리․정서적 어려움 없이 학교와 일상

생활에 복귀하였으며(이무열, 2021), 텃밭을 가

꾸고(김진희, 2021), 운동(오인근, 2020)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발견된다. 같은 맥락에서 고

동우(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제약 

지각’이 부정적 심리 반응만이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 심리 반응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

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표 4와 표 5. 

이는 필자의 연구로서 표 5의 자료오기가 있

다. ‘단계2’의 두 개 β(t값)를 각각 .252(4.34)***

와 .164(2.82)**로 바로잡는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리적 반응 혹은 경험에 대한 잠정적

인 결론이 비교적 쉽게 추론된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가 전개되는 동안 사회 구성

원으로서 개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 경험을 겪

게 되고 주로 우울과 불안 및 무기력 등의 부

정적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

부는 난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거나 적극

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인지적 노력이라는 

심리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조영경과 박완

주(2020)는 이러한 인지 노력을 ‘의도적 반추’

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트

레스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고동우(2020)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코로나

19 팬데믹의 위기 전개는 일종의 상황 자극물

로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반응 

혹은 경험으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양방적 감정과 생각이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표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심리적 영향 과정에 대한 설명 모

형’의 설정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 ⇨ 심리적 반응(긍정, 부정, 복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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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간단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

팬데믹 적응의 개인차 특성

일반적으로 ‘자극-반응 관계’라는 이론 틀이 

자명하더라도 그 관계의 성질은 다양한 변인

에 의해 달라진다. 소위 조절변인이 개입하기 

마련인데, 개인이 처한 상황, 인구통계, 심리

적 특성 등이 전통적으로 자주 고려된다. 코

로나19 팬데믹의 위기와 제약이 유발하는 심

리적 영향 역시 예외적이지 않다. 예컨대 상

기한 이동훈 등(2020)의 연구에서 성별이나 경

제적 수준에 따라 우울과 불안이 달라진다는 

결과는 이들 변인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스트

레스 지수 사이에서 일종의 조절효과를 가졌

기 때문일 것이다.

고동우(2020)의 연구는 더 분명하게 성별과 

다른 심리적 변인의 조절효과를 보여준다. 그

는 긍정적/부정적 심리 반응의 목록을 기준으

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차이점이 성

별과 같은 인구통계와 더불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 자기오락화 역량(즉, ‘자유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능력’으로서 일종의 여

가 능력) 등의 심리적 변인에 의해 달라질 것

이라고 제안하였다. 대학생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자기오락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심리반응 경향이 증가하였는데, 이런 경향은 

여성 표본과 팬데믹 위기감이 큰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책임의식은 긍

정적 심리반응에 대한 촉진적 조절효과를 보

였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코로나19 

제약과 위기를 극복하거나 전화위복으로 삼

으려는 긍정적인 심리반응이 나타났다(고동

우, 2020).

사회적 책임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시민정체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참여노력의 촉진적 현상을 규명한 

연구도 있다. 예컨대 이정원(2020)은 시민정체

성이 클수록 코로나 극복에 대한 집단효능감

을 증진시키는 매개 과정을 통하여 코로나 위

기극복 참여행동이 촉진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즉, 개인의 시민정체성이 높을수록 코로나 극

복 집단효능감이 증가하고, 이는 개인의 코로

나 위기극복 노력 중 방역 참여를 증가시킨다

는 것이다. 적극적 일상 활동과 소공동체 활

동참여가 ‘소공동체 응집성’을 매개로 지역사

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 등 적극적인 ‘시

민참여’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이주일, 김

태웅, 김필현, 이한송, 2020) 고려하면, 시민정

체성을 포함한 공동체의식이 코로나 위기극복

의 사회참여행동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는 

쉽게 추론된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과 억제를 국

가적 수준에서 다룬 최근 연구들이 일관적으

로 강조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

책이었는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거나, 시민들의 정책 참

여도가 저조한 국가일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이라는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Thu, Ngoc, & Hai, 2020). 이러한 주

장을 수용한 한지민과 최훈석(2021)은 집단주

의 문화지향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에 관한 주관적 신념’이 강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경로 효과

는 개인의 취약성 지각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

적이었다. 한편, 한국인 9322명을 14주간 추적

했던 한 연구는(Na, Kim, Suk, Choi, Choi,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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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im, & Choi, 2021), 이전과 비교하여 코

로나19 발발 이후 집단주의 의식이 더 강해졌

고, 그것은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점차 강해지

는 반면, 개인주의 의식은 변함이 없다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지향성이 개

념적으로 공동체의식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결과들은 결국 공동체의식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코로

나19 팬데믹의 극복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치명

율이 높아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메르스

(MERS) 사태에서 일반 대중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들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메르스 위기가 

디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은 개인의 삶의 

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주목

을 끈다(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이동훈 

등(2016)에 따르면, 삶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메르스 위기로 인한 정서적 디스

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반면, 메르

스 통제 불가능 상황에 대하여 무력감 지각이 

클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의 가능성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의 조절효과

에 대한 연구결과는 낮은 자기오락화의 조절 

효과를 보여준 고동우(2020)의 연구결과와 일

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력감이나 낮은 자

기오락화 능력은 모두 효능감의 반대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효능감(efficacy)이 긍정적 

의미의 극복 행동을 촉진한다는 이정원(2020)

의 연구와도 조화를 이룬다. 한편 놀이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 대처를 잘 하고 회복

력이 좋다고 알려졌는데(Magnuson & Barnett, 

2013), 자기오락화 역량은 놀이성(playfulness) 개

념(정수인, 안현의, 2019)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조절효과를 다룬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치는 심리

적 수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사회심리적 

제약과 위기에 더 취약하거나, 더 둔감하거나, 

더 무기력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소한 남성보다 여성이, 경제적 수준

이 낮을수록, 오락화 능력이 낮을수록(혹은 무

기력할수록), 경제력을 포함한 삶의 질이 낮을

수록 더 취약한 반면,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할수록(혹은 시민정체성이 강

할수록), 집단효능감이 강할수록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경험이나 노력이 증가한

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

들 개념을 강조하였던 긍정심리학(Seligman, 

2002; Seligman, 2004)이나 긍정심리자본(Luthans, 

Luthans, & Luthans, 2004; Luthans & Youssef, 

2007), 그리고 공동체심리학의 이론체계

(McMillan & Chavis, 1986; Nowell & Boyd, 2010; 

Sarason, 1974)를 활용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은 모두 긍

정심리학의 체계에서 중요한 개인적 특성들이

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공동체의식의 개념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

을 고려하여, 뒤에서 다룰 내용분석의 기본 

틀에서 이들 개념을 주요 조절변인으로 설정

하고자 하였다(그림 1).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심리적 변화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은 일종의 자극이

므로, 심리적 반응으로서 경험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자 연구 주제가 되지만, 

후속의 심리적 결과에 해당되는 개인적, 사회

적 영향이나 현상은 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팬데믹에 대한 생각이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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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상을 구성하는 가

족, 직무, 소비, 여가활동과 대인관계 방식과 

양상의 변화도 포함된다. 이들 행동양식은 모

두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문화적이며 

정책적 차원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추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이 일상의 스

트레스를 야기했다면,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적절한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유발

하거나 고려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상의 스트레스와 건강증진 행동양식의 수용

(혹은 채택) 사이에는 다른 의도적인 심리적 

과정이 개입될 것이다. 예컨대 조영경과 박완

주(2020)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건강증진 생활

양식의 심리적 수용을 유인하는 과정에는 ‘의

도적 반추’의 매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여 이를 확인한 바 있다.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의도적 반추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일상

적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건강증진 생활양식

을 증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지적인 

전략임을 밝혔다. ‘의도적 반추’의 중요성을 

확인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실 스트레스 적

응과정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된다. 위기가 

닥치거나 새로운 자극을 접할 때 우리는 지각, 

평가, 귀인 등의 인지과정을 거쳐서 심리적 

적응과 행동양식을 도출한다는 면에서 다양한 

의도적 반추의 심리적 작동은 당연해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집단주의 의식이 강해

졌다는 Na 등(2021)의 연구 결과는 곧 코로나 

19 위기가 곧 집단주의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의도적 반추’를 유도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의도적 반추는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Nabity-Grover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의 

참여 여부가 교환 이론의 관점에서 판단되어

(즉, 반추)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에 따르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차원의 이익

과 비용을 비교하여 개인은 소셜미디어 참여

와 억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

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셜미디어 활

동에 미친 영향으로서, 사용자는 자기 공개

(self-disclosure)를 더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행

위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셜미디어 

활동을 촉진하거나(outside-in) 억제하는(inside-out) 

이유를 추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

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시의적절

하다. 이는 곧 디지털 문화의 변화 양상의 근

거를 심리적 반추의 경로에서 추적하는 것이

며, 곧 디지털 문화 정책과 정보 경영의 전략 

모색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한편 고동우(2020)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이 야기한 제약과 위기의 지각이 

야기하는 심리적 반응을 개별 면접 방법으로 

수집한 다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

로 나누면서, 정서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수

준의 신념이나 행동적 변화를 포괄하여 목록

으로 정리한 바 있다. 예컨대, 부정적 심리 반

응의 목록은 대부분 정서적 용어들인데(p.406. 

힘듦, 짜증, 우울, 우울, 갈등, 지루함, 두려움, 

슬픔, 화, 불신, 실망 등), 긍정적 심리반응 13

종은 대부분 인지적 수준의 평가와 신념 및 

행동양식의 변화에 대한 지각이었다. 물론 앞

에서 고찰했던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인구통

계특성 및 상황이 전반적인 경험 과정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추론 논리를 ‘그림 1’

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묘사는 곧 뒤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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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위기(인과 조건)

- 확진자 확산 정보

- 사회적 거리두기(규범)

- 사회적 분위기

- 기타

팬데믹 고조계기

(맥락 조건)
개인적 특성(중재 조건)

- 전염위기 고조 사건들

- 기타

- 공동체(책임) 의식

- 성격특질 및 상태

 (여가역량/긍정심리 등)

- 성별 등 인구통계

심리적 경험(중심현상)

개인적 상황(맥락 조건) - 긍정/부정 감정반응

- 인지반응(의도적 반추 등) 



[행동반응]행위/상호작용

- 직업, 가족 등 특성

심리 특성 변화(결과)

- 가치관/생활양식 변화

- 코로나19 종료에 대한 인식

그림 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제약의 심리적 영향 과정(잠정적인 분석의 틀)

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

한 사회심리적 영향 과정과 결과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술했던 문헌고찰의 결과

처럼, 소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심리적 

현상’은 ‘원인-경험-결과’의 패러다임에 심리적 

특성이나 상황적 조건의 촉진적/억제적 중개 

역할을 추가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고찰로부터 도출한 잠정적 수준의 개념

적 틀(그림 1)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화

시켜준다. 그러나 누적된 선행연구의 제한 때

문에 여기서 도출한 패러다임 구조의 개념 틀

(그림 1)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심리적 

현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타당한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기

서는 패러다임 형태인 그림 1의 잠정적 개념 

틀을 근거로 하되, 패러다임 구조의 각 범주 

분류가 타당한지, 각 범주 내 구성내용이 적

절한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범주

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

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1의 개념적 틀을 수

정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이들의 

심리적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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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 모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미 언

급한 패러다임 구조의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

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각 하위 범주별 연구

문제를 세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하위 범주

의 구분에 따라 세부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감을 

유발하는 경험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즉, 인과

조건)

연구문제 2.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심리

적 경험(정서/인지/행동)은 무엇인가?(즉, 중심

현상)

연구문제 3.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적응

과 대처 결과로 나온 심리적 현상은 무엇인

가?(즉, 결과)

연구문제 4. 코로나19 팬데믹의 심리적 경

험이나 적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사회적 

상황은 어떤 것들인가?(즉, 맥락조건)

연구문제 5. 코로나19 팬데믹의 심리적 경

험이나 적응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심리적 특

성은 어떤 개념들인가?(즉, 심리적 중재조건)

방  법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한 심리적 현상을 다

룬 일부 연구들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개념적 

틀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틀을 활용하고 수정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형식을 취하

여 이론적 틀에 부합하는 질적 자료를 구하고, 

이를 다시 내용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절차를 따랐다. 내용분석 과정에서

는 본 연구의 취지인 이론 개발에 부합하도록 

비교적 체계화된 절차를 강조하는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의 지침을 보조적으로 차용하

였다.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거나 개념 

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근거이론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

별,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처럼 잠정적인 개

념적 틀을 수정하고 확대하여 이론적 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분석과 근거이

론 방법의 연계는 적절한 자료해석 절차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평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일반인이다. 경제 활동과 

가족생활을 고려할 때 가장 활발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30대에서 50대의 일반

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를 편

의표집 하였으나, 가능하면 성별, 직업, 가족

구성 등 인구통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표 1과 같이 연구대상자는 총 6명으로 남자 3

명, 여자 3명이다. 6명 중 30대가 4명(30대 초

반 1명, 중반 1명, 후반 2명), 50대가 2명(초반1

명, 중반1명)이며, 30대는 미혼 2명과 기혼 2

명, 50대는 모두 기혼으로서 남녀 1명씩 총 2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0대 후반 기혼자

의 경우 각각 미취학 또는 초등생 어린 자녀

를 두고 있었고, 50대 참여자는 각각 2명 이

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은 중학생, 

재수생, 대학생, 대학원생이었다. 50대 초반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만 전업주부였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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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명)

전체(기호) 6

성별
남자(M) 3

여자(F) 3

연령
30대(30) 4

50대(50) 2

결혼여부
미혼 2

기혼 4

거주지
수도권 3

비수도권 3

ID 부여 
M30미혼, M30기혼, M50기혼,

F30미혼, F30기혼, F50기혼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지는 모두 직업이 있었다. 참여자 6명은 결국 

다양한 인구 통계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팬

데믹 상황의 일상생활에서 위기와 제약을 평

균적으로 지각할 만한 조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들에게 자료수집 질문을 제

시하기 전에, 본 연구의 취지를 알려주고 동

의를 구하였으며, 연구윤리의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적인 경험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 

분석될 뿐 아니라, 논문 작성에만 활용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자료수집: 인터뷰 과정과 질문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 때

문에, 서면과 온라인을 혼합한 비대면 방식의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진행 후 추가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전화 질문의 방식

으로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 상황에서, 각 참

여자에게 자료수집 목적,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

지에 대해 안내한 후, 동의하에 진행하였다. 1

차 자료 수집은 팬데믹 3차 유행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11월∼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

며, 일부 응답자에 대한 추가 질문과 분석 결

과의 재확인은 2021년 2월에 진행하였다. 인터

뷰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반구조

화된 질문을 미리 설정하여 1주일 전에 제시

하였고, 총 6개의 문항에 대해 자유기술방식

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그림1의 잠정적 틀에 근거하여 연구진

의 논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응답이 가능한 질

문에서부터 대인관계, 정부정책, 가족 및 여가

생활 등 구체적인 응답이 가능한 질문을 단계

적으로 배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개별 면

접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코로나가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지

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당신의 감정, 행동, 생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천천히 되돌아보시고, 자

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 2. 앞에서 기술하신 주요 사건을 떠올

려 보시면, 코로나19가 발발한 초기 시점부터 

최근까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위기나 불안, 

불만 등의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안도나 뿌

듯함 같은 긍정적인 측면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입니다. 차분히 회상하시면서, 지난 1

월부터 최근까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방식이 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시기별로 정리해도 되고, 주

요 사건이나 상황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질문 3. 지난 1년을 생각해보시면, 당신은 

코로나19 펜데믹을 잘 견뎌내고 계시거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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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잘 견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상기 2번 답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질문에 간단히 응답해 주세요. ⑴ 지

난 1년간 팬데믹 상황을 잘 견디셨거나 반대

로 잘 견디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⑵ 당신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잘 견뎌냈

을까요? ⑶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

들은 어떤 능력이나 특징, 강점을 가지고 있

을까요? 주변인을 고려하여 진술해 주십시오. 

질문 4.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 재난에 대비하는 삶의 

자세, 인간관이나 세계관 등 어떤 생각의 변

화가 있었습니까? 자유롭게 나열하시면 됩니

다.

질문 5.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

신의 일상생활(사회생활, 종교활동, 여가생활 

등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질문 6.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당신의 일상

들 이를테면, 소비행동이나 인간관계 등이 어

떻게 변화되었는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앞

으로 우리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올 미래 우리 삶의 모

습(new normal lifestyle) 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전술한 것처럼, 각 참여자로부터의 자료 수

집은 1회 면접으로 종료하지 않고, 응답 자료

에서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명료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전반적으

로 자료포화(data saturation)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자료 분석은 가장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 기법을 활용하였고, 

분석절차에서 근거이론의 코딩 방법을 보조적

으로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부연하면, 전체 인

터뷰 내용을 1차 개방코딩하고, 그 결과를 2

차 축 코딩으로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이란 연

구 자료를 최초로 범주화시키는 초기 코딩과

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

고, 속성과 수준을 자료 내에서 분류하고 배

열해 나가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를 통해 인터뷰 내용을 문장 단위로 구분하

여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였고, 의미가 유사하

거나 묶을 수 있는 개념을 범주화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거친 자료들은 2차 단계인 

축 코딩을 통해 하나의 모형으로 구조화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란 범주들 사이의 

미묘하고 내재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조직적인 

도식의 틀로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며, 원인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행위/상호작

용 그리고 결과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미리 설정한 

‘그림 1’이 여기서는 축 코딩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집 자료에 대해 상기

한 축 코딩을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한 다음, 

그 결과의 해석과 논리에서 문제와 한계를 모

색한 후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공동 

연구자는 각각 자료수집, 분석과 평가를 모두 

함께 수행하였고, 분석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판단을 유보한 다음 1주일 후 재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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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의견불일치 자료를 할당하기 위하여, 

모든 개방코딩과 축 코딩 과정에서 “기타”라

는 소범주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3회에 걸친 분석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

종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

응과 변화’를 묘사하는 인과 구조적 틀을 도

출하였다.

타당성 검증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삼

각검증법을 이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연구조사자와 다수의 자료원이 참여하여, 연

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방법을 사용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2인이 

다수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상호비교하며 분석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구조적 틀에 대해

선 6명의 응답자 중 참여자 5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인적인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즉, 30대 기혼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응답자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

는 지난 1년 동안의 심리적 상태와 변화에 대

하여 이 구조적 틀의 설명이 적절한지, 다른 

추가적인 첨가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이 없는

지를 확인하였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

가를 얻었다.

결과와 해석

개방 코딩(open coding)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개인이 겪는 심

리적 경험과 결과물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 참

여자가 보고한 인터뷰 내용을 문장(혹은 문단) 

단위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문장에 의미를 부

여하고 유사한 의미에 따라 개별 문장을 위계

적으로 범주화하는 개방코딩 절차를 수행했다. 

초기 분석의 틀(그림 1)을 기준으로 모든 의미 

있는 문장(또는 문단)을 총 6개의 상위 범주에 

할당하였고, 이를 다시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정리하여 13개의 하위 범주 및 40개의 세부범

주를 도출하였다. [부록]의 각 목록은 세부 범

주의 하위영역인 ‘개념화’의 각 항목인 개별 

응답 중 의미 있는 것으로 도출된 문장이나 

문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축 코딩(axial coding)

개방 코딩이 수집한 응답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열하는 과정이라면, 이어지는 축 

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한 범주의 개념들 

간 관계성을 파악하는 분석절차로서, 개별 범

주들을 특정한 구조적 관계 틀에 맞게 연결

시키는 과정’이다(유기웅 외, 2012). Strauss와 

Corbin(1998)의 표현을 빌리면, 축 코딩 과정에 

적용하는 구조적 틀은 일종의 ‘패러다임 도식’

이다. 패러다임 도식에는 원인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중심현상, 행위/상호작용, 

결과 등의 범주가 상호 연계적으로 구성된 구

조로 묘사된다. 여기서는 이미 ‘그림 1’로 묘

사한 패러다임 도식을 토대로 개방 코딩의 범

주를 다시 배열하여 축 코딩을 수행하였으며, 

축 코딩의 분석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

석하여 최종 수정한 구조적 도식을 제시하였

다(그림 2).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축 코딩의 각 범주별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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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1: 원인적 조건 - 코로나19 팬데믹 인식

‘어떤 현상의 발생을 유도하거나 그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들을 포함하는 목

록’을 ‘인과적 조건’이라고 부르는데(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인

식’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용어의 개념적 혼

동을 피하여 여기서는 ‘원인적 조건’이라고 칭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

으로 위기를 인식하거나, ‘거주지 주변’에서 

혹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서 ‘알고 지내는 이’

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되는 직접적인 경

험을 통해 코로나19와 팬데믹을 심각한 위기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포, 분노, 실망, 

혼란 등의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정

보와 사건이 확인된다. 이런 응답 현상은 거

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수준이었다. 다음에 

소개한 처음 응답은 ‘매체를 통한 위기 인식’

의 사례였고, 두 번째 부분은 주변인의 ‘희생’

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기감 고조 현상을 보여

준다. 특히 후자의 사례는 친하거나 잘 알고 

지내는 주변인의 예기치 않은 희생이 ‘결정적 

사건(critical incidents)’이 되어, 이로 인한 심리

적 충격과 분노 및 위기감이 얼마나 클 수 있

는지를 잘 보여준다. 각 사례의 첫머리에 해

당 범주를 [ ]로 명시하고, 말미에는 자료원으

로서 응답자 id를 ( )안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 응답의 내용 중간에 삽입한 (내용)은 

자료 해석의 절차에서 응답의 맥락을 고려하

여 연구자가 추가한 부분임을 밝혀둔다.

[간접경험: 매체를 통한 상황우려] “처

음 중국 우한에서 특이한 감염 현상이 발

생했다고 뉴스를 접하면서 중국이 정보 통

제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실제 상황

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중국

의 언론 통제에 대해 이제까지 가져온 생

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

국에서 우한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면서 이

제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심각한 일이 터졌

다고 생각하였습니다.” (M50기혼)

[직접경험: 결정적 사건] “코로나 팬데

믹 상황의 의료시스템 사각지대에서 제 때 

치료 받지 못한 어린 학생이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 어린 학생이 (제가 잘) 아

는 분의 자제라 그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

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가야 하

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나 자신도 직

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F50기혼)

[직접경험: 거주지 확진 확산] “(신천지

로 인한 광범위 전염) 하필 대구라니...이

거 무서운 거네...”(M30미혼)

범주 2: 맥락적 조건 - 개인적 상황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어떤 현

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

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의미한다(유

기웅 외, 2012). 코로나19 팬데믹 인식이 개인

의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 즉 

경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맥락이 존

재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된 맥락적 조건은 

‘개인적 상황’으로서, 특히 개인의 ‘직업적 특

성’과 ‘가족구성 특성’이 두드러졌다. 정규직

을 가졌거나 안정적인 소득수준 확보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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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거나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자녀와 친분이 강할수록 자녀를 배려하는 경

향이 강했고, 따라서 자녀의 대외교류활동이 

제한되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런 응답은 자녀의 활동 제한

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대외

활동 제약의 감정을 투사하는 현상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친밀성 수준으로 가

늠되는 가족관계의 특성이 팬데믹 위기와 제

약의 영향 과정과 심리적 결과 수준을 조절한

다는 해석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직업 특성: 직무안정성] “주변(직장)에

서 바쁘게 만들어주는 것(업무적으로)도 

크게 기여함(즉,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

음).”(M30미혼)

[가족 특성: 가족관계특성] “아이가 유

치부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한다. 연초에 바

뀐 유치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몇 번 만

나지 못해서 아쉬워한다.”(F30기혼)

범주 3: 중심 현상Ⅰ - 심리적 경험(반응)

중심 현상(main phenomena)은 팬데믹 위기를 

인식할 때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경험’으로

서 정서반응과 인지반응 및 행동반응이 포함

된다. 태도에 관한 사회심리학의 논리를 고려

하면, 일반적으로 인지/정서반응이 행동반응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지/정서반응과 

행위적 수준의 경험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우선 중심현상의 1단계 반응 중 감정반응은 

모두 부정적인 방향에서만 발견되었는데, 특

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부정적 감정

이 드러났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에 방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나 ‘코로나19 상

황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인’, ‘방역에 비

협조적인 종교인과 종교’에 대해 혐오나 실망, 

답답함, 분노를 느끼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에 대

해 당황하거나,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

을 느끼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자체에 

불안이나 실망감, 무력감, 분노, 피로감 등을 

느끼는 것도 나타났다. 일명 ‘코로나 블루’라

고 불리는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양상은(동아

일보, 2020) 이런 부정적 반응에 기인한 것으

로 추정된다.

[감정: 대상에 대한 우울] “감정의 변화

가 이전보다 잦아지고 이런 감정적 변화가 

우울증으로 이어진 듯도 하고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M50

기혼)

[감정: 대상에 대한 분노] “각자 사람들

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 같다.”(F30미혼)

[감정: 대상에 대한 혐오] “가뜩이나 신

천지에 대한 종교적 감정이 좋지 않은 상

태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F30기혼)

[감정: 상황으로 인한 당황]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지며 전에 없이 장

기화 될 것에 당황했고, 특별히 뉴스에 예

민했었습니다.”(M30기혼)

[감정: 상황 불안] “금세 끝날 것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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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다보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감이 엄습했다.”(F30미혼)

[감정: 상황으로 인한 허탈/짜증] “광화

문 사태 이후 완벽한 방역과 코로나의 종

식은 불가능하겠다는 허탈함이 있었고 한

동안 느끼지 못했던 짜증이 치밀었습니

다.”(M30기혼)

한편, 인지반응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연관

된 여러 대상의 두드러지는 속성에 대한 지각

과 판단의 결과로 이해된다. 지각의 대상은 

주로 자기 자신, 가정, 사회, 지방정부, 국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스스로 개인적 일

상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코로나19를 일상의 

한 부분이자 특이한 사건이라고 수용하여 팬

데믹에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성숙한 삶

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합리화일 수

도 있으나, 자성적(self-reflection) 반응이라고 부

를 수 있다.

[인지: 자성적 반응- 일상의 소중함 자

각]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코로나 이전

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

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F50기혼)

[인지: 자성적 반응- 수용] “그러다가 이 

사태도 그냥 하나의 특이한 사건이라는 생

각을 하게 되었고, 일상의 한 부분이고 호

들갑을 떨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

습니다.”(M50기혼)

가정생활에서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안 

체류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부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 가족들이 재택

근무나 학습을 하면서 오히려 소통의 정체나 

감소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응답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면서 부부,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

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정보(정신의학신문, 

2020)와 일관된다.

[인지: 가정문제- 가족교류축소]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

졌지만, 가족 간의 대화나 교류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하게, 또는 오히려 이전

보다 줄어들었습니다.”(M50기혼)

[인지: 가정문제- 가사노동의 부담 급증] 

“코로나 초기부터 주부들의 큰 숙제였던 

돌밥(즉, 돌아서면 밥하고, 또 돌아서면 밥

하고...)이 부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가

족이 거의 집에 머물게 되어 가사 노동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강도가 세지고, 시간 

할애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 자기 시간이 많

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F50기혼)

사회 체계나 사회문화라는 거시적 수준의 

인지 평가 역시 자주 보고된 반응이다. 개인

이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긴 판

단과 더불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한 심리적 현상도 있었

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중시 문화가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

는 원인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동시에 공동체

가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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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 

응답자의 특별한 직업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압박

감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거시적 수준의 인지적 반응은 매우 복합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인지: 사회수준 판단- 확산원인 평가] 

“우리나라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인만

큼 함께 해야 하는 활동들이 많은 것이 사

실입니다.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기

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분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단체로 모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F50기혼)

[인지: 사회수준 판단- 공동체 자부심] 

“그러나 지나온 코로나 시기를 돌이켜보

면, 정부, 지자체, 의료진, 국민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이겨낸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F50기혼) 

[인지: 사회수준 판단- 사회적 편견의 

압박] “(비대면 수업과 등교중지 시책 덕

분에) 주변에서 교사들이 놀고먹는다는 말

들을 자주 들으면서 (교사로서 저는) 속으

로는 불만스러우면서도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습

니다.”(M50기혼)

한편 방역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국가의 방역관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에 

대해 우월감을 가진다는 인지적 평가도 발견

되었다. 이들 응답은 모두 ‘방역대책과 시스

템’이라는 단일 범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단체장 능력에 대한 의구심, 의

료시스템에 대한 평가절하, 국가 정보화역량

이나 발 빠른 대처에 대한 자부심 등 복잡한 

의견이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인지: 방역대책과 시스템 평가- 의구심] 

“대구 시장은 지원만 호소하면서..., 실질적

인 행정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치

단체장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

습니다.”(M50기혼)

[인지: 방역대책과 시스템 평가- 자부심] 

“학교에서 정신없는 가운데 불과 한 달 

만에 온라인 수업체제를 실행할 수 있다

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보화 위상

에 대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M50기혼)

[인지: 방역대책과 시스템 평가- 낙관/자

부심] “대구 상황이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

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M50기혼)

범주 3: 중심현상Ⅱ - 경험(행위/상호작용)

근거이론에서 중심현상은 탐구 대상(혹은 

현상)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핵심 부분이다. 여기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경험을 구성하는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이 아니라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유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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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동적 반응과 교환경험(즉, 상호작용)을 

중심현상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였다. 앞에서 

다룬 인지적/정서적 반응과 연계되는 수준에

서 후속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

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이론

에서, ‘행위/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은 어떠

한 현상, 문제, 상황을 일상적으로 혹은 전략

적으로 다루고,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

미한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의 자료에서 행위/상호작용은 팬데

믹 상황에 대한 행동적 수준의 적응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중심현상인 심리적 반응이 적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런 적응 행동은 ‘중재조건’인 개인 특성으로부

터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행동적 적응은 주로 팬데믹과 사회적 거

리두기 시책으로 인한 생활제약의 연장선상에 

발생한 상황 변화 때문에 생기는 행위 패턴이

다. 응답자들은 가정과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행위 변화를 보고하고 

있고, ‘대면 대(vs) 비대면 활동의 구도’가 새로

운 양식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한다.

먼저,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호흡기를 통

한 비말 접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타인과 접촉하는 대면활동이 전면적

으로 감소한 현상이 잘 드러났다. 그 중에서

도 소비행동양식과 여가활동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대표적으로 대형 쇼핑

몰, 마트, 시장 등 사람이 몰리는 곳을 피하거

나 집 안에서 수행 가능한 활동을 탐색하고, 

외식을 자제하는 행동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

다. 또, 여가활동 면에서도 지인과의 교류가 

감소하고 해외여행이나 스포츠 직접관람 등의 

여가활동이 줄어들었다.

반면, 비대면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집 밥을 먹거나,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

하고, 환기를 자주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또 

여가활동 면에서도 여가활동 종목을 대체하거

나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컨대 영화관람 

방식의 변화로서 극장 대신 OTT 서비스를 이

용하거나, 대중여행 대신 사람들이 붐비지 않

는 자연으로 캠핑을 떠나는 모습이 늘어났음

을 알 수 있었다(이런 현상을 ‘여가대체(leisure 

substitution)’라고 한다). 여가활동은 반드시 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대면접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경험도 자주 보고되었다. 

종교 활동도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물론 알려진 것처

럼 일부 기독교인들이 교회대면예배에 집착하

여 확진 확산의 위기를 초래한 귀책이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다). 이러한 현상의 공통적 특징

은 가정, 소비, 여가, 종교 등 거의 전 영역에

서 오프라인 활동이 줄어들고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면감소: 일상- 외출] “외출은 거의 하

지 않았고 대중교통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지 않았다.”(F30미혼)

[대면감소: 일상- 외식] “외식하는 횟수

가 거의 줄고 거의 집에서 밥을 해 먹는 

편이다.”(F30미혼)

[대면감소: 여행] “여행은 거의 가지 않

게 되었다.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게 되

었고 근교로 당일치기로 나들이 가는 것으

로 여행의 아쉬움을 많이 달랬던 것 같

다.”(F30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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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감소: 극장 관람] [비대면증가: 인

터넷 영화] “영화 관람은 자제하여 극장에

는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M50

기혼)

[대면감소: 지인/친족교류] “지인들과 만

나는 횟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서로 조심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

다. 하지만 멀리 살고 계신 부모님도 못 

만나는 제약이 있어 많이 죄송하고 걱정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F50기혼)

[비대면증가: 한적한 여행] “해외보다는 

국내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감성에 맞는 관

광장소를 찾아서 즐기게 되었다.”(F30기혼)

[비대면증가: 가정 체류] “도시가 사실

상 셧다운 되어 매일 출근하던 상가가 문

을 닫았으며 퇴근 후나 주말에 일상적으로 

가던 스포츠센터와 쇼핑몰 등을 방문할 수 

없었고 아이는 유치원도 키즈카페도 갈 수 

없어 집안에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

야 했습니다.”(M30기혼)

[비대면 증가: 일상- 청결] “청결에 대해

서 신경을 굉장히 쓰기 시작하였다. 환기

도 자주 시키기 시작하였다.”(F30미혼)

[대면감소/비대면증가: 일상- 쇼핑/외식]] 

“소비행동과 관련해서는 장보기부터 생활

용품, 의류 등 온라인 주문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보기에서 온라인 주문

이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진 듯합니다. 식

품에서 밀키트(MEAL KIT)의 종류가 다양

하고 많아져서 외식을 하러 나가지 못해도 

외식하는 느낌의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F50기혼)

[대면감소: 일상/소비- 오프라인 쇼핑] 

“생필품 구매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나 주

변 대형시장을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코로

나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구매횟수가 평소

대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F30기혼)

[비대면증가: 여가활동- 건강운동] “등산

이나 러닝머신 달리기는 작년보다 규칙적

으로 하고 있고, 작년보다 횟수가 늘었습

니다.”(M50기혼)

[대면감소/비대면증가: 여가활동- 종교활

동] “신천지 사태이후 교회는 한 번도 출

석하지 못했다. 주로 온라인이나 기독교 

채널의 주일예배 실황을 통해 예배를 드린

다.”(F30기혼)

범주 4: 중재적 조건 - 개인적 심리특성

근거이론의 절차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로서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중심현상

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들’을 의미한

다(유기웅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

황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심리적 경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즉, 

성격이나 동기, 신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

았고, 이런 개인적 심리특성이 코로나19로 인

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이 아니라 행

동 적응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

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확인한 

심리적 특성은 공동체의식, 책임의식, 여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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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긍정심리(또는 긍정심리자본) 및 현실 적

응 등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들 자

료는 이미 그림 1에서 고려했던 심리적 특징

들보다 더 다양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동체책임의식”과 관련하여, 분석의 

틀(그림 1)에서 공동체의식은 주로 책임의식에 

초점을 둔 개념이었지만, 응답 자료가 보여준 

공동체의식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

들이었다.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부터, 타인배

려 마음, 지침과 규칙준수 경향, 공중보건의식, 

시민 일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등 다양한 

생각의 공동체의식이 팬데믹의 심리적 경험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

체의식을 가진 참여자는 공동체를 위해 정부

의 지침을 준수하고, 자기보다 공동체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인

을 배려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

중보건과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의식

이 팬데믹을 평가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적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풍부했다. 여기선 

몇 가지 사례만 간추려서 제시한다.

[공동체책임의식: 타인배려 필요성] “조

금만 배려하고 신경 쓰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

니다.”(F50기혼)

[공동체책임의식: 타인배려 필요성] “본

인이 집회 다녀왔음을 숨기고 회사 매점을 

운영하시다가 확진이 나 지역의 대기업 한

군데가 전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 인근 

고등학생이 전체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

면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비용은 세금으

로 이루어지는데, 본인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구상권이 제

대로 청구되어야만 저렇게 책임감 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F30기혼)

[공동체책임의식: 규칙/방칙준수] “지구

촌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코로나19 사

태를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

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 하는 동양의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나름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 국민들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

부 정책에 잘 따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

다.”(M50기혼)

[공동체책임의식: 규칙/방칙준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은 일종의 습관 형성

을 잘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키

기만 한다면,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데 모

두 기여하게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

다.”(F50기혼)

책임의식을 공동체의식과 별개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논쟁이 될 수 있으나(고

동우, 2020; Nowell & Boyd, 2010), 의미적 연계

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

어서 해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공동체에 대하

여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더 중요하며, 

현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서도 책임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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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

고 개인이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는 것이 책

임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

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책임의식에 해당되는 개념인 

책임의식이나 시민정신, 규칙준수 등을 강조

하는 지적이 확인되었다.

[공동체책임의식: 행동책임 시민의식]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시민의식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응이 잘 

되었다 생각한다.”(F30기혼)

[공동체책임의식: 문제해결 책임감] “배

려심이 많고,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이 위

기 극복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F50기혼)

한편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

로 팬데믹의 위기와 제약 상황에 대처하는 수

준이 ‘개인적 역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추론된다. 팬데믹의 난관 상황에 

대처하는 개인적 역량은 최소한 두 가지 차원

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위기와 제약 

상황을 수용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개인적

인 역량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

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

거나 좌절하는 반작용 경향성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후자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자의 개인적 특성은 단일차원의 심리적 경

향으로 가정하면 양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초기 분석의 틀(그림 1)에

서 보면, 여가역량(즉, 자기오락화 역량)이 여

기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응답이 발견되었

다. 이는 상황대처성향(능력 포함)이라는 독립

적인 하위 범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상황대처성향: 여가역량] “현재 상황에

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즐기고 있다’라

고 생각한다.”(M30미혼)

[상황대처성향: 여가역량] “평상시 운동

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코로

나 상황을 잘 견뎌낼 것이다. (나는 혼자

서도 잘 논다).”(M50기혼)

그런데 이 범주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

운 심리적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대표적인 것

이 바로 현실 적응적 삶의 태도였다. 팬데믹

의 제약과 주어진 상황을 곧바로 수용하고 적

응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일종의 개인적인 경향

성으로 이해되었다. 앞에서 고려한 ‘여가역량’

과는 다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응 

경향성’이라고 분류하였다. 이를 보고한 응답

자들은 팬데믹 이후 옥외활동보다 옥내활동을 

선호하게 되었다거나, 현실에 타협하게 되었

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상황대처성향: 현실적응 경향성] “기본

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에 자신을 잘 맞추는 

사람이나 평소에도 불만이나 불평이 없는 

사람(이 현재 상황을 잘 이겨 낸다고 생각

한다).”(F30미혼)

[상황대처성향: 현실적응 경향성] “언젠

가는 끝이 나는 일이기에 조금만 불편을 

감수한다면 그 끝을 조금 일찍 오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견뎠고 지금도 잘 견뎌

내고 있습니다.”(F50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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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처성향이 현실 상황을 구체적인 자극

이나 대상으로 설정한 수준의 심리적 대처와 

수용의 문제를 보여준다면, 삶의 전반에 걸쳐 

스스로를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심리

적 능력이나 경향성은 소위 긍정심리(상태 혹

은 자본)로 불려왔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좌

절하지 않고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전

체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 긍정심리학(Seligman, 

2002; Seligman, 2004; Seligman, Rashid, & Parks, 

2006)의 특징이 다수 발견되었다. 긍정심리학

의 선구자인 Seligman(2004)은 이미 희망, 낙관

주의, 회복탄력성 등이 행복한 삶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6장). 또한 긍

정심리학의 패러다임으로 인적관리 문제를 탐

구하였던 경영학자 Luthans 등은 긍정심리의 

여러 요인(즉, 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

력성)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긍정심리자본

(Positive PsyCa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이라는 단일 구성개념을 제안하였는데(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Luthans & 

Youssef, 2007), 본 연구의 자료는 매우 충실하

게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응답 자료에서는 긍정심리가 코

로나19 상황에 적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자기효능감은 팬

데믹 위기 극복 방안으로 ‘위기상황에서 기회

를 찾는 능력’이나 ‘정보해석 능력’으로 표현

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이 있는 참여자들은 코

로나19 제약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즐기려고 노력하며(즉, 이런 점에서 여

가역량은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일 수도 있

다고 본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

하고 있었다. 또 낙관주의는 평소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다만 희망은 낙관주의

와 의미적으로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

상 회복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은연 중에 

드러내는 응답이 있었다. 소위 긍정심리자본

에 해당되는 심리 특성들이 하위의 중재적 변

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다음 사례들이 알려주

는 것처럼, 결국 긍정심리학적 특성들이 팬데

믹의 위기와 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시대의 흐

름을 잘 보고 그 중에서 기회를 찾아 움직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같다.”(F30기혼)

“독단적이기보다 정보 수용에 유연하여 

상황판단을 잘하는 사람.”(M50기혼)

[긍정심리자본: 회복탄력성] “될 수 있

으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50기혼)

[긍정심리자본: 낙관주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M50기혼)

[긍정심리자본: 희망] “크고 작은 위기

들 속에서도 방역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고 일부나마 일상으로 복귀되는 듯하여 다

행스럽고 약간은 희망적이기도 합니

다.”(M30기혼)

범주 5: 연쇄적 결과 - 가치관/행동양식 변화

패러다임 도식에서 연쇄적 결과(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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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현상인 행위/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행

위/상호작용에 의해 상황이 반응하여 결과적

으로 생겨난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유

기웅 외, 2012).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타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나 경험은 행동 수준의 

적응반응을 거쳐 결국 심리적 구조나 인식의 

틀, 혹은 행동양식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서 정리한 패러다임 ‘연

쇄적 결과’ 범주는 ‘가치관/행동양식의 변화’

로 명명할 수 있었다. 이 범주를 다시 ‘가치관

의 변화’와 ‘문화현상에 대한 평가/기대/전망’

으로 구분하였다. 가치관의 변화는 인식의 대

상을 고려하여 세계관(즉, 세상과 세계에 대한 

가치관)과 인간관(즉,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문화현

상에 대한 평가/기대/전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나 우리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속

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인식 대상에 따라 각각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현대인의 실제 생활방

식, 소비문화의 전망, 종교적 태도 변화, 코로

나19의 종식 희망 등이 의미 있는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우선 ‘세계관의 변화’에 해당되는 응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관, 즉 국가의 역할이

나 평가기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하

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 좋은 세상(국가)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등을 지적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녹색 에너지, 기본 소

득의 담론을 중요하게 보고 이에 대한 공감대

를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인간의 생존

과 인류공생의 화두를 강조하는 응답이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인류공동

체와 환경 문제를 제고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효과도 있는 셈이다. 또한, 온라인 

기술문명의 발달로부터 범지구적 수준에서 세

계문화의 통합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

다. 부연하면 각 국가나 지역의 개성보다는 

범지구적으로 하나의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인간관’은 자

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제약

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

회를 가지는 것, 건강의 중요성 인식 증가, 

경제력의 의미변화(즉, 경제력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삶의 안정을 

의미한다), 너무 당연하여 지나쳤던 자연 교

류 및 일상 행복의 가치 인식 등이 두드러진 

응답이었다.

[가치관 변화: 세계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기후변화 등 거대담론에 대해 새롭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에너지문제

에 대한 전환도 많이 시도하게 될 것입니

다.”(M50기혼)

[가치관 변화: 세계관] “뚜렷한 것은 인

간관이나 세계관이 계속 흔들리고 바뀌고 

있다는 것 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경제

력이나 군사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

짜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가가 선진국

입니다.”(M50기혼)

[가치관 변화: 세계관] “(세계가) 확장되

고 통신과 기술에 기인하여 세계는 각각의 

개성보다는 하나의 유행을 따라가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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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M30기혼)

[가치관 변화: 세계관] “이전과는 다르

게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생

각하지 않았던, 혹은 생각으로만 가능하다

고 여긴 일들이 새롭게 많이 등장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M50기혼)

[가치관 변화: 인간관] “경제적인 부분

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삶

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M30기혼)

[가치관 변화: 인간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제 자신을 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M30미혼)

[가치관변화: 인간관] “가족과 나의 건

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

였다.”(F30기혼)

[가치관 변화: 인간관] “다만 이후의 변

화들은 코로나로 인해 삶이 본질적으로 바

뀌거나 한 것이라기보다 기술의 발달과 소

비재의 변화가 (마치 유행처럼) 더 크게 

작용해서 (일어나는) 변화일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M30기혼)

문화현상인식의 범주는 평가와 기대 및 전

망 등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범

주에서 가장 빈번한 응답 내용은 코로나19 팬

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생활방식에 

대한 평가였다. 교육이나 모임, 직무방식 등에

서 대면 교류활동이 비대면 교류활동으로 바

뀌었다는 응답이 그것이다. 재택근무나 온라

인 수업 방식, 인터넷 쇼핑 등이 자주 언급된 

주요 비대면 생활양식인데, 이러한 경향이 코

로나19 이후의 시대에서 더 강화되어 소위 

‘뉴 노멀 라이프스타일’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

상을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질 것이고 이어

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

망도 있었다. 역으로 동시에 코로나19의 난관

을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팬데믹 대처 노하우

가 축적될 것이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유도하

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될 것이라는 전

망도 있었다. 이러한 양방향의 평가 반응은,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이 곧 개인적 삶의 방향

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문화현상인식: 생활양식 평가] “코로나

로 인해 미래의 일이라고 여겼던 상황이 

어느 순간 현실화 되어 기계에 의존하는 

비대면 사회를 조금 더 일찍 만나게 되었

다고 봅니다.”(F50기혼)

[문화현상인식: 생활양식 전망]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질 듯 하

다(M30미혼)..”

“단기적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

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M30기혼)

[문화현상인식: 생활양식 전망]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많이 등장할 듯합니다. 학생들의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실시간 화상회의 등의 새로

운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지금은 과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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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실시간 수업에서 카메라를 끄고 참여

한다든가, 발표를 꺼리는 면은 앞으로 서

서히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M50기혼)

[문화현상인식: 생활양식 전망] “온라인 

서비스가 급격히 활성화 되며 상근직에서 

프리랜서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M30미혼)

소비문화의 미래 전망을 지적한 경우도 문

화현상 인식의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다. 온

라인소비 증가는 생활양식의 영역에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에서 경제적 영역이 차

지하는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범주로 정리하

였다. 이 중 소비채널의 변화를 지적한 응답

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대면 구매

방식의 전통적인 소비행동양식이 사라지는 것

은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이 단순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소비와 

구매의 채널이 다양해진다는 지적이므로 소비

자행동의 기전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암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류 및 유통관

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다른 응답 역시 

소비채널의 다변화 전망을 뒷받침한다. 

한편 다른 하위영역으로서 여가와 여행소비 

패턴에 대한 전망도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여행과 대면방식의 여가활동 대신 개인맞

춤형 여행이 증가할 것이라거나, 작은 패키지, 

자유여행,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과 개별운동 

증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런 응답은 코로

나19 팬데믹이 여가와 여행 문화를 상당한 수

준에서 바꿔놓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문화현상인식: 소비문화 전망]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안다. 소비채

널이 많이 바뀌었다.”(F30기혼)

[문화현상인식: 소비문화 전망] “온라인 

소비가 더 강화될 것이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작은 패키지나 자유여행이 일반화 될 

것입니다.”(M30기혼)

[문화현상인식: 소비문화 전망] “물류 

및 유통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M30미혼)

‘문화현상인식’ 범주에서 종교적 태도변화

는 다소 독특한 주제일 수 있다. 대부분 응답

자들은 일부 개신교 교회와 맹종자들의 황당

한 편견과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 행태에 대

한 환멸을 지적하고 있었고, 매우 강한 어조

의 비판을 보였다. 일종의 반발인데 이러한 

현상은 결국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갈등이 증

폭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코로나19 팬

데믹이 그 잠재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의 다른 

응답은 건강한 종교생활의 가능성을 알려준다

는 점에서 추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떤 응

답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교회

를 지지했고 설교와 목사의 지침을 무비판적

으로 수용했지만, 팬데믹 이후 일부 교회의 

행태를 접하면서 종교적 교리와 교회 활동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하겠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스스로 맹종적 종교관에

서 비판적 수용의 태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려주며,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가치기준이 작

동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런 응답은 팬데

믹과 이후 종교적 갈등이 어떤 방향이든 우리 

사회 종교인들의 종교적 태도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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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현상인식: 종교문화전망] “내 종교

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집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과 같은 

종교지도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편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목사님들의 의견

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의견을 말

할 수 있게 되었다.”(F30기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희망

하는 기대도 있었다(즉, 희망 사례는 앞에서 

긍정심리의 한 요인으로 해석되었지만, 일상 

평가의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일상 

회복을 갈망하거나, 코로나 종식되면 그동안 

제약이 있었던 다양한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

는 희망을 지적하였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희망

은 이미 긍정심리의 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왔

다는 점에서 인간이 가진 일종의 본성으로 이

해된다. 여기에는 활발한 종교 활동을 포함한 

여가생활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인

의 삶에서 종교를 포함한 일상의 여가 활동이 

행복의 조건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

목이다.

[문화현상인식: 코로나19 종식기대- 일

상]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도 방역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나마 일상으로 

복귀되는 듯 하여 다행스럽고 약간은 희망

적이기도 합니다.”(M30기혼)

[문화현상인식: 코로나19 종식기대- 종

교활동]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가장 먼저 

교회에 출석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F30기혼)

과정분석(coding for process)과 매트릭스 

분석

과정분석은 근거이론의 ‘축 코딩 단계에서 

정리한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을 살펴보

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

황,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순차적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이어지는 조건적/결과적 매트릭스

(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 분석은 ‘축 코딩

에서 파악된 다양한 상황적 조건(인과, 맥락, 

중재)과 행위/상호작용이 미시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분석’이다(유기웅 외, 

2012, pp.101∼103). 두 가지 분석 절차가 순차

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

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잠정적인 분석의 틀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그림 1. 분석의 틀’과 축 코딩

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내용의 심

리적 작동과정을 재정리하였다. 즉, 코로나19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개인이 어떤 심리적인 

경험 과정을 거쳐 행동 수준의 적응 반응이 

유도되는지를 정리하였다. 최종적으로 ‘그림 

1’의 패러다임을 분석 자료에 맞게 수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그림 2’로 묘사하였다.

우선, 원인적 조건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의 위기와 제약은 명료하게 드러났다. 코로나

19의 확산 정보는 매체를 통한 간접경로와 거

주지 주변의 확진자 확산 현상을 보거나 듣는 

직접 경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경우 단순히 팬데믹에 대

한 위기감만이 아니라 의료시스템이나 방역기

관에 대한 불신과 같은 심리적 악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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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팬데믹에 대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다양

한 심리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도 비교적 명

료해 보인다. 또한 인지적/정서적 반응은 다양

한데,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전제한 반응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 정부방역지침, 사회 구성원, 

정치권, 종교인, 펜데믹 지속 상황 등이 전제

되어 있었다. 정서적 반응은 부정적인 측면에

서 두드러졌고, 불안, 실망, 답답한, 혐오, 당

황, 무력감, 우울, 피로감, 짜증, 허탈 등이 주

로 보고되었다. 한편 인지적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모두 발견되었는데, 반

응의 지향 대상은 일상생활, 가정문제, 사회문

화, 방역대책과 시스템 등이 주로 드러났다. 

인지적/정서적 반응이 곧바로 행위적 수준 

혹은 상호작용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적 

경로를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행위

수준의 반응은 크게 일상과 소비행동, 그리고 

여가활동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활동 영

역의 행동양식은 뚜렷하게 대면활동의 감소와 

비대면 활동의 증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의 제약이 있더라도 

개인은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일

상의 생존과 즐거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돌파구 탐색행동”이라고 부를 만하다. 

인지적/정서적 반응과 행위적 수준의 상호

작용 반응은 원인적 조건으로부터 유발된 현

상이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인이 처한 

맥락 상황과 심리적 특성이 이 모든 경험과 

반응에 중개적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응답 자료에서 나타난 개인적 상황으로

서 직업특성과 가족구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 범주에는 소득, 직무특성, 자녀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서 개

인의 심리적 특성은 ‘그림 1’의 공동체의식이

나 여가역량을 확대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동체책임의식은 공동체의 가치 중시, 시민

의식이나 이타적 배려감, 규범이나 방침 준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

며, 전반적인 경험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즐거운 것을 

상상하거나 건강한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등 여가역량의 영향력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발견은 개인차로서 더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심리적 반응과 경험과

정 전반에서 중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현실적응성향이나 긍정심리 등은 코로

나19 팬데믹에서 심리적 경험의 질과 양에 결

정적인 중개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현실적응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외부활동과 대

면활동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활동에 대해서는 큰 불만

이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고, 정해진 상황에

서 할 수 있는 일(청소, 요리 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위 ‘긍정심리자본’이라고 불리는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희망과 낙관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에게서 팬데믹 상황 지각과 대

처행동이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유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자신의 긍정심리

를 강조하는 응답 자료의 경우, 코로나19 상

황에서 가정 및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만큼 

비대면 활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대면

방식의 여가활동 대신 새로운 비대면 여가활

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자기오락화 능력을 포함하는 여가역

량이나 현실적응 경향성 등도 긍정심리와 일

관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과정에서 최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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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적 조건 : 코로나19 팬데믹 인식

[직접경험]

 주변인 확진

 거주지 확진 확산

 결정적 사건

[간접경험]

 팬데믹 확산정보 매체노출

개인적 상황

(맥락 조건)

중심현상Ⅰ: 심리적 반응
[직업 특성]

 직업안정성

 소득수준

 직무성격

[감정반응(부정)]

 감정의 대상: 기독교(인)와 교회, 반규범 시민, 정치권

 감정 유발 상황: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 상황, 코로나 종식과 완벽한 방

역의 불가능 상황, 사회적 편견 

 감정의 종류: 답답함, 짜증, 허탈, 실망, 분노, 혐오, 우울, 피로감, 무력함, 

당황 

[인지반응(긍정/부정)]

 인지 대상: 일상, 가족, 가사노등, 사회공동체, 국가/지방정부의 대처, 방역/

의료시스템 등

 긍정적 인지반응 : 건강관리 의지, 일상의 소중함 인식, 공동체의식, 자부심, 

우월감 등

 부정적 인지반응 : 가사노동의 어려움, 가족소통의 정체/감소/불가, 사회적 

편견 불편, 단체장 업무능력 불신, 시스템에 대한 저평가 등

[가족 특성]

 가족구성

 가족관계성

중재적 조건:

개인 심리적 특성

[공동체책임의식]

 공동체 가치

 타인배려성향

 규칙준수성향

 사회적책임감

 시민의식

 방역의식

 기타 

[상황대처성향]

 현실적응경향

 여가역량

[긍정심리자본]

 자기효능감

 회복탄력성

 낙관주의

 희망

중심현상Ⅱ: 행동 반응/상호작용 경험

[대면 활동 감소]

 가정생활: 외식, 출근, 자녀등교(원), 쇼핑 등 거의 모든 외부활동

 여가생활: 해외/장기여행, 지인/친지모임, 노래방/스포츠관람, 극장

[비대면 활동 증가]

 가정생활: 청소, 집밥, 온라인 장보기(품목확대), 마스크 쓰기, 청소/위생관리 

활동

 여가생활: 국내 한적한 단기여행, 영상매체이용, 온라인 여가활동(게임, OTT 

등), 온라인 종교활동, 비대면 개인운동(캠핑, 등산, 러닝머신), 개인형 여가

활동(독서, 음악) 등

연쇄적 결과: 가치관/행동양식의 변화

[가치관 변화: 세계관/인간관]

 가치기준의 변화: 국가/선진국, 거대담론, 문화통합, 성찰, 건강, 경제력, 자

연, 일상

[문화현상 인식의 변화]

 생활양식의 전망과 평가: 개인주의, 세대갈등, 비대면교류, 뉴노멀 라이프스

타일, 기계의존성, 창의성

 소비활동 전망: 온라인 소비증가, 개인 맞춤형 여행/여가 증가, 물류․유통 

수요 증가 

 종교 태도 변화: 맹종적 태도 철회

 코로나19 종식기대: 백신개발/일상회복/종교활동재개 등

그림 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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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고려된 ‘연쇄적 결과’ 범주는 개인적 수

준의 행동심리에 국한하여 해석하였고, 가치

관과 행동양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정리하

였다. 심리적 결과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 즉 현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미래

의 문화현상에 대한 평가/전망으로 구분되었

다. 이러한 경향이 최종적인 결과 범주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전술했던 중개적 조건인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주로 공동체의식, 현실

적응, 여가역량 및 긍정심리 등으로 요약되었

다는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팬데

믹의 위기나 제약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 난

관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생존과 행복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결국 자기 자신과 인류의 미

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리적 변인이 바로 긍정심리, 공동체책

임의식 그리고 현실적응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그림으로 묘사하면, ‘그

림 1. 분석의 틀’을 ‘그림 2’로 수정하여 정리

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습한 지난 

1년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겪었던 심리

적 경험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질적 탐구이다. 30대 초반 ∼ 50대 중반

의 성인 6명으로부터 비대면 인터뷰 방식의 

자유 서술식 응답 자료를 구하였고, 근거이론

의 절차를 부분적으로 차용한 내용분석의 방

법으로 최종적으로 팬데믹 경험 과정과 연쇄

적 결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최종 결과로 도출한 모형(그림 2)은, ‘원인적 

조건 → 중심현상Ⅰ,Ⅱ → 연쇄적 결과’라는 

구조로 그려졌고,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으로서 ‘개인의 직업 및 가족 상황’

이 고려되었고, 개인의 ‘심리 특성’과 상황이 

경험 구조의 전 과정에 중개적 조건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과 및 해석’ 장에서 이미 구체적인 현상

에 대해 의미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여

기서는 중첩을 피하여 주목할 만한 심리적 현

상을 몇 가지로 묶어서 논의하였다. 첫째, 원

인적 조건으로 고려하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자체로서 심리적 반응과 경험을 유발하는 

일종의 자극이며, 자극노출의 측면에서 직접

노출과 간접노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더욱이 

‘결정적 사건’이 존재할 경우 심리적 경험의 

강도가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심현상의 하나로서 팬데믹 상황의 

정서적 반응은 일관되게 부정적 심리만을 반

영하고 있었다. 불편, 피로감, 무력감 등 약한 

수준에서 분노, 우울, 혐오 등 강한 수준의 정

서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

양한 대상과 상황을 상정한 반응들이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고동우, 2020; 박상미, 2020; 

이동훈 등, 2020)과 일관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반응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현상은 주의할 만하다. 

셋째, 중심 현상으로서 인지적 반응은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났

는데 일상, 가정, 사회문화, 정부와 시책 등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내용들이었다. 긍정과 부

정적인 인지 반응이 동시에 도출되고 있는 현

상은 일부 선행연구(고동우, 2020)의 결과와 

일관된다. 부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긍정적 심

리반응을 유발하는 이유는 난관을 전화위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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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동우, 2020, p. 415). 난관 극복의 방안으

로서 집단주의의식이나 공동체 책임의식이 

강해진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면, 이런 결과는 

Na 등(2021)의 연구결과와 조화를 이룬다.

넷째, 인지적/정서적 반응은 행동 혹은 상호

작용이라는 심리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범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상

과 여가활동 전반에 걸쳐 대면 활동이 줄어들

고 비대면 방식과 행동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대면접촉에 기인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면 활동을 위한 

창의적인 기술과 방식이 도입되고 있었다. 소

위 ‘돌파구 탐색행동’은 가정과 직무 등 일상

에서부터 여가와 종교 등 삶의 전 영역에 이

르기까지 ‘최소 수준 대면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생존이나 건강 혹은 즐거움을 추구

하는 동기 경향성(또는, 삶의 가치)이 전반적

으로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

은 난관이 있더라도 ‘생존과 즐거움을 위하여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탐구행동’을 지속한

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앞에서 논의한 전화

위복의 기회 찾기와 일맥상통한다.

다섯째, 연쇄적 결과는 팬데믹에 대한 심리

적 경험 과정의 산물인데, 가치관과 행동양식

의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수집되었다. 결과

를 보면, 인류와 세계 혹은 선진국가의 가치

판단 기준에서부터 개인적 건강과 일상의 소

중함을 재인식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깊이의 가치체계가 변화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여러 제약과 난관이 얽혀있는 현재의 문

화양식과 코로나19 이후 대두할 문화양상에 

대한 인식도 독특하고 유의미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했던 창의적인 돌파구 모

색이라는 현상과 더불어 환경에 적응하는 진

화론적 유기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논의할 부분은 팬데믹 상황의 

개인 경험을 조절 혹은 중개하는 심리적 특성

의 영향이다. 이미 초기 분석의 틀에서 공동

체책임의식 및 여가역량을 이 수준에서 고찰

한 바 있으나, 분석 결과 추가적으로 다양한 

심리 특성이 확인하였다. 현실적응경향이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들이 비교적 명료

하게 추가되었는데, 여가역량이나 현실적응력 

등도 긍정심리의 하위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사실 이미 Seligman(2004)(김인자 역, 2006)

이 지적한 것처럼(6장), 낙관주의나 희망을 가

질 때 난관을 극복할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현실에 적응하거

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며, 일상의 즐거

움을 유지할 때 비로소 스스로 회복할 힘과 

긍정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심리학의 논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일맥상

통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위기 

극복에서 시민정체성에 근거한 집단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한 이정원(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관적이다. 더불어 공동체책임의식의 중요성

은 특히 사회적 난관이나 위기가 팽배할 때 

호혜적 관계망이나 공동체 안전 및 규범에 대

한 책임감의 영향을 통해 강조되었다는 점에

서 공동체심리학의 패러다임(McMillan & Chavis, 

1986; Nowell & Boyd, 2010; Sarason, 1974) 역시 

본 연구를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심현상과 연쇄적 결과 범주의 세부 응답

들은 개인(즉, 내면과 일상)이나 공동체(즉, 사

회, 국가, 인류 등)의 현실에 대한 반응과 적

응, 혹은 미래 전망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 등

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곧 공동체책

임의식과 긍정심리자본이 투영된 심리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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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이 경험의 핵심적 요소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긍정심리자본과 공동체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개념들이 연계적으로 개입되었음을 

고려하면, 공동체심리학과 긍정심리학의 통합

적 관점도 상상해볼 수 있다. 즉 이론적 수준

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리적 경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공동체심

리학과 긍정심리학의 개념 체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

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

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팬데믹 상황의 

심리 현상을 구조와 과정의 체계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새

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

이 된다. 팬데믹 상황의 심리 현상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 미흡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이나 팬데믹 

등에 놓여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심리적 문제

를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

다고 본다. 

둘째, 개인의 심리적 특질로 관찰된 여가역

량, 현실적응능력, 긍정심리자본, 공동체책임

의식 등이 팬데믹 극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로부터, 긍정심리와 공동체

심리학의 여러 이론과 개념을 확대하여 활용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론적 발전 가능성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림2’의 개념 체

계를 활용하여 ‘팬데믹의 심리적 경험과 극복’

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호혜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긍정

심리나 여가역량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사회복지나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질적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심리적 현상이나 개념을 중심으로 계

량적 연구방법을 설계하고 적용하면, 새로운 

연구와 마케팅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즉, 양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의 심리적 경험이 지닌 변동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가활동과 소비자 행

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이 여가행동이나 소비

자 행동 및 마케팅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여

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 단계에서 연쇄적 결

과 범주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향후 소비자 시

장의 새로운 영역의 대두 가능성을 조망하게 

한다. 비대면, 개별여행과 개인 활동, 자연생

태주의, 건강 중심, 온라인 기술문명 등은 사

실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미래 사회의 모습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래가 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소비자행동이나 마케팅 연구만이 아니라 팬데

믹 이후의 세상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편의표집의 방법으로 모집한 제한된 

수준의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성별, 연령, 결혼여부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성인으로부터 

자료 포화의 기준을 적용하여 수집하였으나 

여전히 응답 자료가 소위 팬데믹 상황의 심리

적 경험과 결과를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10대와 20대의 젊은 세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팬데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혹은 코로나 대책이나 정책 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80 -

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의료종사자 등의 심리

적 경험을 본 연구의 결과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인하여 심

층적인 직접대면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된 인

터뷰 자료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심층적인 의

견을 다양하게 도출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서면과 온라인을 혼합하여 추가적인 보충 인

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대면 인터뷰 시 포착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은 자료 수집의 분명한 한계점

이다. 

셋째, 분석 결과의 이론적 해석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컨대, 자

료 해석을 적응 행동 패턴에 초점을 둔 탓에,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의 난관에 대한 부적응 

상황을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앞에서 언급한 ‘의도적 반추’의 경우, 일

부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이것의 긍정적 

기능 측면만 강조하였을 수도 있다. 결과해석

의 편향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또한 제한된 자료의 한계일 수 있다. 또 중개

변인으로 고려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즉, 공

동체책임의식, 현실대처능력, 여가능력, 그리

고 긍정심리) 부정적 정서반응의 강도(valence)

를 완충하여(buffering), 긍정적 인지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지만, 이들 특성들

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여전히 부

족해 보인다. 특히 각 심리적 특성의 작동 가

능성 역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런 거친 해석의 한계는 곧 향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 및 행동양식의 변

화가 기간 경과 이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적

응 및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다른 변화양상을 유발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추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팬데믹의 심리적 

경험이나 연쇄적 결과가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팬데믹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추가 연

구를 제안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부적응

을 겪고 있는 사례를 포함하여, 중재적 조건

인 개인 심리 특성의 구성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심리적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심리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요인 외에도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을 확대한 추가 연구를 통

해, ‘팬데믹의 경험과 극복’에 관한 이론적인 

모형을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

요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서, 팬데믹의 부적응 

경험(즉, 극복실패이거나 무력감 학습)과 연쇄

적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응 

영향요인”을 추가의 중개변인으로 설정한 이

론적 모형 설정도 가능해 보인다.

셋째, 전술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

지 않고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후 어떻게 발생했는지 종단적인 연

구가 가능하다. 1차 연구 자료수집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백신 개발 및 접종 등 

팬데믹 종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

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자들이 팬데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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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만약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

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현

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심리적 개념을 중

심으로 이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팬데

믹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연

구가 되었다고 본다. 팬데믹 상황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개념적 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 

진단과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긍정심리학이나 공동체심리학의 실제

적 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여

러 이론과 개념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사

례가 될 것이다. 후속의 더 면밀하고 효율적

인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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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Framework 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equential Chang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Dong-Woo Ko                        Hyun-Sook Seo

Department of Hotel & Tourism Management, Daegu University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develop a structural framework that explains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equential changes being perceived by Korean people under the COVID-19 Pandemic past 

year. Setting a tentative analysis frame induced from antecedent literatures about psychological phenome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6 Korean adults by semi 

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s. For the data, content analysis applied from the grounded theory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initial framework was extended and revised to describe the psychological 

phenomena under the pandemic. This paradigm structure includes the process of ‘causal factors ⇒ 

psychological main phenomena ⇒ sequential results’ being intervened by personal contextual situation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 moderators. The category of causal factors were the COVID-19 

pandemic, relevant critical incidents, and social distancing policy. The main phenomena reflected either 

positive, negative, or complicated experiences. The sequential psychological results included transformation 

of cognitive system or behavior patterns. Various variables such a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psychological capability for leisur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found out 

as moderating factors. In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oretical/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direction to study in the future were suggested.

Key words : COVID-19 pandemic, Structural framework, Paradigm structure,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sequential 

changes under pandemic,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stud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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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개념화

원인적

조건

코로나19 

팬데믹 

인식

팬데믹

간접경험

매체를 통한

상황 우려와

공포

- 중국의 정보통제와 코로나19 피해 가능성의 

불안감

-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부터 느낀 공포

- 메르스 등과 같이 전염병을 쉽게 극복할 것

이라는 안일함

팬데믹

직접경험

불안/심리적

제약 유발/

거주지 확진 확산

- 대구 신천지 사태로 대규모 확진 발생, 불안

감 고조

- 광복절 이후 재확산 이슈로 생활 제약(수도

권 거주)

- 거주지의 확진자 급증으로 주변인 확진 불안

(대구 거주)

불신/위기 유발

결정적 사건

- 지인의 확진/희생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불신, 

위기

맥락

조건

개인적

상황

직업적 

특성

직무/소득

안정성

- 바쁜 직장생활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해

소

- 안정적인 직업과 자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 특성 가족관계성

- 코로나 이후 자녀의 교류활동 감소에 대한 

아쉬움

-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시 사람이 모이는 곳

을 꺼리게 됨

[부 록] 개방 코딩(open coding)의 결과

[부록 1] 원인적 조건과 맥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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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개념화

중심

현상Ⅰ

심리적

경험

(반응)

감정반응

(부정)

대상에 대한

감정

- (정부 방역지침 비협조 세력인 기성세대 기독교인

에 대한) 답답함

-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악화된 상

황에 대한) 실망과 분노

- (정부 방역 대처에 대한 정치권 대응에 대한) 실망

- (방역에 비협조적인 종교(신천지)에 대한) 실망감

-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 (대규모 감염 사태를 일으킨 종교인 비협조에 대

한) 혐오감

상황에 대한

감정

- (팬데믹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당황

- (팬데믹 상황 지속에 대한) 실망과 무력감

- (규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전염되는 것에 대한) 분노

- (코로나로 인한 감정적 변화로 인한) 우울감

-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 (완벽한 방역과 코로나 종식 불가능에 대한) 허탈

함, 짜증

-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 (교사 불신 상황에 대한) 실망감

인지반응

(긍정/

부정)

일상에 대한

자성

- 일상의 소중함 인식

- 코로나19를 특이한 사건이라 인식하며, 일상의 한 

부분이므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

가정문제

평가

-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스트레스) 지각

- 가족 간의 소통 정체 혹은 감소 지각

사회수준

판단

- 공동체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켜지지 않음

-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불편한 사회적 편견의 압

박감

- 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는데 노력한 것에 대한 자

부심

방역 대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

- 방역에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능력에 대한 실

망감

- 정부의 방역대처 능력에 대한 자부심

-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에 대한 자부심

- 허술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분노

[부록 2] 중심현상Ⅰ(심리적 경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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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현상

Ⅱ

심리적

경험

(행위/

상호

작용)

대면 활동

감소

일상/

소비생활

- 외부활동(이동) 감소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상생활 중단(근로, 교육 등)

-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리게 되어 소비활동 축소(대형 

쇼핑몰 방문 자제)

- 대형마트 및 시장 구매 횟수 감소

- 외식하지 않아도 밀키트로 외식하는 느낌 듬

여가활동

- 코로나로 인한 친척교류 감소

- 코로나로 인한 지인 교류 감소

- 해외여행 등 여행활동 감소

- 코로나로 인한 여행, 스포츠 등 외부 여가활동 축소

- 코로나로 인한 평소 여가활동(노래방 가기) 제한

비대면

활동

증가

일상/

소비생활

- 인터넷 쇼핑 증가/품목 변화(의류 추가)

- 외식 자제, 집밥 먹기

- 외식비 감소, 식재료 구입비 증가

- 마스크 생활화

-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찾기(청소, 식사)

- 건강관리 및 감염 차단을 위해 위생관리활동 증가

여가활동

- 건강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실내운동)

- 당일치기 나들이 대체

- 영화관람 활동 수단의 변화(오프라인-> 온라인)

- 영상매체(OTT) 시청 증가

- 종교활동 행태 변화(대면-> 온라인)

- 자연친화적 장소로 캠핑

- 비대면으로 가능한 여가활동만 지속

- 사람이 없는 국내 관광지 찾아가기

- 아웃도어 활동(캠핑)으로 새로운 여가활동 시작

-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책 읽기, 음악듣기 증가

[부록 3] 중심현상Ⅱ(심리적 경험: 행위/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388 -

패러다임 상위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개념화

중재적

조건

개인

심리

특성

공동체 

책임의식

공동체

중요성

- 공동체중시 문화가치를 바탕으로 정부 지침 준

수함

- 자기 자신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함

타인배려

성향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 인식

-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

규칙준수

경향

- 일상 안전을 위해 정부지침 준수와 개인의 방역

의식 제고

- 정부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안전한 일상 조성 

가능

- 방역수칙의 범위 내에서 외부활동 준수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

- 팬데믹 상황 재도래 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

임감과 시민의식

- 타인 배려와 책임감의 필요성 인식

문제해결 

책임감과 

방역의식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중단을 해결하기 위

한 개인의 책임감과 방역의식 중요성

- 팬데믹 대응을 위한 책임감과 개인의 방역의식 

중요

상황대처

성향

현실적응

경향성

- 외부 활동보다 내부 활동 선호

- 현실에 적응 혹은 타협하는 유형

여가역량
- 건강한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 즐거운 것을 상상하는 경향

긍정 

심리상태

(심리적 

자본)

자기효능감

-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회를 찾아내는 

경향

- 다른 가족과 달리 적극적인 재난대비 태도

- 뚜렷한 주관과 정보해석 능력 중요

회복탄력성

- 현재 상황에서의 꾸준한 활동과 긍정적 태도

-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하는 태도

- 제약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의지

희망/낙관주의
-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

- 수용적이고 유연한 태도

[부록 4] 중재적 조건: 개인 심리특성



고동우․서현숙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 연쇄적 변화의 구조 모형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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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적

결과

가치관/

행동양식

변화

가치관

변화 

세계관

변화

- 국가관(선진국의 기준)의 변화

- 인간관과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음

- 기후변화, 에너지, 기본 소득 등 거대 담론에 대

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 

- 온라인 기술 발전으로 세계의 문화통합 가능성

(각각의 개성보다는 하나의 유행을 따르게 될 것)

인간관

변화

- 자기고찰 계기(나에 대해 생각할 계기)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관리 필요성 인식 

- 경제력이 곧 안정을 의미함(경제력에 대한 의미

변화)

- 자연교류의 중요성 인식

- 일상 행복의 중요성 인식

문화현상

인식

생활양식에

대한

평가/전망 

- 코로나19로 개인주의 심화와 세대간 갈등 증가

- 비대면 교류(교육, 모임 등) 증가

- 코로나19로 온라인 서비스 발달하여 근로방식 변

화(재택근무 일상화)

-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교육으로 변화

- 뉴노멀 라이프스타일의 등장(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

- 기계에 의존하는 비대면 사회 현실화

- 코로나를 통해, 노하우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소비문화

전망

- 온라인 소비의 증가 및 소비채널 변화 

- 물류 및 유통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

- 개인 맞춤형 여행 증가(작은 패키지, 자유여행 일

반화)

종교적

태도변화

- 기독교 집단에 대한 태도 변화

(무조건적 지지 -> 자기 판단의 필요성)

코로나19

종식 기대

-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

-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

- 코로나 종료 후 종교 활동에 대한 기대

[부록 5] 연쇄적 결과: 가치관/행동양식 변화


